
Pharmacia, 슈퍼 박테리아 퇴치 항생제 출시

기존 항생제로는 퇴치가 어려운 슈퍼 박테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슈퍼 항생제가 국내 출시된다.

미국계 제약기업인 Pharmacia Korea는 옥사졸린디논계 항생제 자이복스를 4월29일부터 국내 시판한다고 밝

혔다.

자이복스는 퀴놀론계 항생제 이후 35년만에 개발된 옥사졸리디논계 최초의 항생제로 병원감염 폐렴과 지역

감염 폐렴, 합병증·비합병증의 피부 및 연조직감염, 균혈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VRE)

등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그람양성 내성 감염에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여 슈퍼 항생제, 차세대 항생제로 주

목받고 있다.

2000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자이복스는 1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거친

뒤 다시 2002년 3월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인정을 획득해 국내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자이복스는 주사제와 경구용 알약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주사제는 건강보험약가 상한액이 1회 투여

기준으로 8만4515원으로 확정돼 지금까지 나온 항생제 가운데 가장 비싼 항생제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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